● 용언의 활용
 지금부터 공유할 활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한다면 많은 외국인이 어려워 하는 용언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지나친다면 다른 외국인 학습자들처럼 활용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과 비용, 노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활용을 어려워 할까?
일단 한국어의 활용유형이 너무 많고 그 규칙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뿐 아니라 활용유형에 해당하는 용언끼리 관련성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국어의 활용은 복잡하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활용을 어려워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벽을 극복하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노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대한 정보의 규칙성과 정보간 관련성을 찾아 정보를 구조화해야만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부디 말모아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더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길 바란다.

이 활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에 익숙해져야 한다.
첫째. 발음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은 동사/형용사의 어간과 어미가 만나 어절을 만드는 것이다.
어간의 끝음절과 어미의 첫음절이 만나면서 어간 또는 어미의 모습이 바뀐다.
그런면에서 어떻게 보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운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음규칙을 먼저 알아 둬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둘째. 활용 유형별 용언들의 규칙성과 주요 용언
활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활용유형별로 제각각인 용언을 암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규칙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규칙성이 상당히 많다.
단어학습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 용언들의 활용규칙까지 익혀야 하니 갈수록 태산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규칙성을 파악해서 그 용언들을 암기하기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단순히 단어만 외우기 보다는 활용결과를 익히는 좋은 계기로 삼길 바란다.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용언을 외웠지만 활용을 통해 서술어를 만들지 못한다면 용언을 제대로 외웠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유형별 용언을 익힐 때 이왕이면 활용결과를 함께 연습하길 바란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를 보면 활용 유형별 용언들의 규칙성에 대해서 깊이있고 쉽게 다루기 보다는 몇 개의 대표적인 예시 용언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활용유형별 용언들끼리의 규칙성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하기도 했고 그 용언들을 함께 익히기 쉽게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학습자 친화적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자 그럼 이제 말모아는 얼마나 학습자 친화적으로 활용 유형별 용언의 규칙성을 정리했는지 경험해 보기 바란다.
셋째. 종류별 주요 어미의 의미와 쓰임
ㄱ. 역할에 따른 어미의 종류
ㄴ. 종류별 빈도 높은 어미
ㄷ. 이형태 짝꿍
ㄹ. 어미 첫음절 종류에 따른 분류
넷째. 활용 유형별 활용 규칙
활용유형별 용언들의 특징 즉, 규칙성을 먼저 학습하면 많은 용언을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한국어의 활용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다.
활용유형별 용언들의 규칙성을 학습할 때 그 특징이 단순한 것부터 그리고 활용 규칙이 간단한 유형부터 복합한 유형의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활용 유형을 다음의 다섯 개 무리로 나누었다. 
첫번째 무리 (규칙 활용 용언)
①. 어간과 어미가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활용유형이 완전 규칙활용인데 서술격 조사 '이다'와 '있다, 없다, 되다, 보다, 같다, 많다' 등 ㅕ불규칙 다음으로 많다.
규칙활용 용언간에는 사실 규칙성이 따로 없다.
대신 불규칙 용언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다.
아니 불규칙 용언이라고 말해 놓고서 무슨 규칙성이 있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용언들 간에 규칙성이 있다는 것은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변하지만 그런 불규칙 용언들끼리는 비슷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내용을 학습하다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규칙용언은 별도로 암기하기보다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불규칙 용언이 아닌 것을 규칙용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번째 무리 (규칙성이 뚜렷한 용언)
②. ㅕ불규칙은 접미사 '-하'가 들어가는 모든 동사, 형용사가 이 유형에 속한다. 
(하 + 아 → 하여 → 해 ) '-하'와 '-아'가 만나 '하여'로 바뀌고 다시 '해'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불규칙이라고 한다.
ㅕ불규칙은 '하'가 '해'로 바뀐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된다.

③ ㅜ불규칙은 동사 푸다 단 하나뿐이다.
어간 '푸'가 어미 '-어'를 만나 ㅜ가 탈락하고 '퍼'로 변한다.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이나 찌개를 즐겨 먹는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단어이다.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떤 음식이든 국자 등으로 풀 수밖에 없다.
밥 좀 더 퍼줘. 내가 펐어. 네가 퍼.

④ ㄹ탈락 규칙은 ㄹ받침이 들어가는 모든 동사.형용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번째 무리 (ㅡ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으로 ㅡ탈락 규칙, 러불규칙, 르불규칙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어간의 끝음절이 모두 모음 ㅡ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기도 좋은 반면 헷갈릴 수도 있으므로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두자.

⑤ 먼저 러불규칙은 이르다(reach)와 푸르다(green, blue) 단 두 가지 뿐이다.
'르'의 ㅡ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아'와 '-어'중에서 '-어'와 어울린다.
이르다와 푸르다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르'가 '러'로 다음과 같이 바뀐다. 
푸르러서, 이르러서 이 유형은 단어가 두 개 뿐이기도 하고 시적인 표현말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⑥ '이르다(reach)'와 '푸르다(green, blue)' 그리고 '따르다, 치르다, 들르다'를 제외하고 어간 끝음절이 '르'인 동사.형용사는 모두 르불규칙이다.
르 불규칙은 전체 개수도 많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단어가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

⑦ '르불규칙'과 '러불규칙' 용언을 제외한 어간의 끝에 '으'가 들어가는 모든 용언이 'ㅡ탈락 규칙'이다.
모음 ㅡ가 탈락하는 이유는 다른 모음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이다.
르불규칙에서도 언급했지만 ‘따르다, 치르다, 들르다’는 어간의 끝음절이 ‘르’이지만 ㅡ탈락 규칙 용언들임을 꼭 기억하자.

네번째 무리 (규칙성이 비교적 약한 용언)
⑧ ㅎ불규칙은 모두 색깔이나 모양,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이다.
색깔: 하얗다, 까맣다,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등
모양: 네모낳다, 동그랗다, 커다랗다, 조그맣다 등
상태: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어떻다, 아무렇다 등.

그 외 어간의 끝음절에 ㅎ받침이 포함된 규칙용언은 좋다, 넣다, 놓다, 낳다, 닿다, 쌓다와 이 용언이 포함된 합성어가 있다.
놓다를 포함해서 놓다가 들어간 합성어는 모두 18개이다.
넣다와 넣다가 포함된 합성어가 10개이다. 이중에서 좋다만 형용사인데 영어에서는 like를 동사로 구분한다.
한국어에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한국어를 잘 하는데 있어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활용을 하고 서술어를 만드는 비슷한 성격의 단어 무리이기 때문에 용언이라고 묶어 부른다.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경우에는 be동사와 함께 쓰인다. 

⑨ ㅂ불규칙은 대부분 형용사이다.
이중 접미사 ’-롭다, -럽다, -스럽다’ 등으로 끝나는 것이 제일 많다.
ㅂ받침이 들어가 있으면서 규칙활용인 경우는 대부분 동사들이다.
그리고 그 동사 중에는 손동작을 표현하는 동사가 많다.
ㅂ받침 동사가 대부분 규칙활용이지만 다음의 동사는 다섯 개는 ㅂ불규칙이다.
눕다(lie down), 돕다(help; assist), 뵙다(see, meet), 굽다(bake), 줍다(pick up)
ㅂ받침 규칙동사 중에는 손동작과 관련한 게 많다.
특히 ‘잡다’가 포함된 동사가 28개(5개)나 된다.
ㅂ불규칙 동사 중에는 손동작과 관련된 동사가 ‘굽다’와 ‘줍다’ 두 개가 있다.

다섯번째 무리 (규칙성이 전혀 없는 용언)
ㅅ불규칙과 ㄷ불규칙은 규칙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영락없이, 도리없이, 별다른 방법없이) 100% 그냥 암기해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주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⑩ ㅅ불규칙은 30개 정도로 꽤 많은 편인데 모두 짓다(make), 잇다(connect), 낫다(better, get well), 붓다(pour), 젓다(stir, row), 긋다(draw) 여섯 단어가 포함된 합성어 동사이다.
원래 동사와 다른 말을 합쳐 새로운 합성어를 만들면 원래 동사와 합성어의 의미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래 동사와 합성어를 함께 익히면 합성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짓다’는 만들다라는 뜻이다.
짓다와 만들다는 같은 뜻이지만 쓰이는 상황이 다르다.
밥을 짓다, 농사를 짓다, 시를 짓다, 집을 짓다 등에 쓰인다.
이중에서 ‘집을 만들다’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밥을 만들다, 농사를 만들다, 시를 만들다’라고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짝꿍 표현은 영어에서 collocation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짓다가 만드는 합성어 사례를 살펴보자. 매듭짓다, 결론짓다, 결정짓다, 특징짓다, 규정짓다, 눈물짓다, 관련짓다, 한숨짓다, 종결짓다, 헛짓다 등의 단어들에 짓다가 포함되어 있다.
헛짓다 말고는 모두 명사+짓다로 구성된 단어들이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명사를 만들다’는 의미이다. 

⑪ ㄷ불규칙은 18개로 상대적으로 개수가 적은 편인데 이중 ‘듣다’, ‘묻다’, ‘걷다’는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활용했을 때 다른 단어와 헷갈릴 수 있으므로 더 유의해서 학습해야 한다.
오전에 수업 들어 → 가자! 가방 들어.
친구한테 물어 봐 → 이거 세게 물어 봐 
엄마하고 같이 걸어 → 옷하고 모자 같이 걸어
위 두 문장들에서의 ‘들어, 물어, 걸어’는 표기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이다.
보통의 한국사람이라면 문맥을 보고 그 의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 단어뿐만 아니라 활용형까지 함께 반복학습해야 한다.
